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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 성료
- 자연 속 휴식 · 체험 프로그램 높은 호응 얻어… 행사 모든 회차 성황리에 마무리
- 정재헌 CEO, 직접 현장 방문해 장기고객에 감사 전해… 직접 준비한 선물도 전달
- 파인 다이닝 · 놀이공원 · 뮤지컬 공연 등 장기고객 초청 이벤트 지속 예정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6. 5. 19.] 보도참고자료

※ 본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KT 뉴스룸(news.sktelecom.com/22491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정재헌, news.sktelecom.com)은 SKT를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이하 숲캉스 데이)’가 고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SKT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숲캉스(숲+바캉스) 데이’를 진행, 장기고객들이 가족·지인과 함께 자연 속 휴식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열린 에버랜드 내 ‘포레스트 캠프’는 평소 일반 방문객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은행 군락지다. SKT는 ‘숲캉스 데이’만을 위해 해당 공간을 단독 대관해 장기고객과 가족·지인 총 1,800명을 초청했다.

T멤버십 앱을 통해 신청을 받은 이번 행사는 최대 863:1의 응모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이전 시즌 ‘숲캉스 데이’를 포함한 역대 장기고객 초청 이벤트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SKT는 ▲액정 필름 교체와 휴대폰 클렌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SKT 및 통신 서비스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T.M.I(T-Memory-I)’ 등 ‘숲캉스 데이’에서 진행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

‘T.M.I’ 프로그램에서는 고객들의 진솔한 사연이 이어졌다. 한 고객은 “고등학생 때까지 ‘삐삐’만 쓰다가 대학 입학 후 처음 샀던 벽돌폰이 생각난다”며, “엄마가 된 지금까지 24년 넘게 온 가족이 SKT와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정재헌 SKT CEO가 직접 ‘숲캉스 데이’ 현장을 찾아 장기고객들과 특별한 시간을 함께했다.

정재헌 CEO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오프닝 무대에 올라 장기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SKT가 생각하는 업(業)의 본질은 고객”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CEO는 행사에 참석한 고객들을 위해 ‘바로(baro) 로밍 카드’가 포함된 선물세트를 준비했으며, SKT와 40년 이상 함께한 고객 2명에게 이를 직접 전달했다.

SKT는 ‘숲캉스 데이’ 외에도 장기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장기고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테이블 데이’를 비롯해, 놀이공원 심야 초청 프로그램 ‘어드벤처 데이’, 인기 뮤지컬 공연 대관 행사 ‘뮤지컬 데이’ 등 장기고객만을 위한 이벤트를 연달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2일에는 정재헌 CEO가 SKT 유튜브 콘텐츠에 직접 출연, 라디오 DJ 역할을 맡아 SKT와 40년 이상 함께한 고객의 사연을 소개하며 장기고객과의 오랜 동행과 신뢰의 의미를 되짚기도 했다. 해당 콘텐츠는 ‘CEO의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화제를 모으며, 공개 3일 만인 5월 15일 조회수 220만 회를 돌파했다.

윤재웅 SKT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오랜 시간 SKT를 믿고 함께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한 ‘숲캉스 데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기고객의 일상에 특별한 즐거움과 의미 있는 경험을 더할 수 있는 혜택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SKT를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T 장기고객 숲캉스 데이’가 고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1] 정재헌 SKT CEO(가운데)가 SKT와 40년 이상 함께한 김홍재님(왼쪽)과 고지홍님(오른쪽)에게 직접 준비한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 2] ‘숲캉스 데이’가 열린 에버랜드 내 ‘포레스트 캠프’의 전경.
[사진 3] 장기고객들이 SKT·통신 서비스 관련 추억을 기록한 ‘T.M.I’ 보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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